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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학생 주차 정기권 총량제가 학생들의 반발로 도입 유예됐다. 국제캠퍼스의 주차 여건과 향후 
대응에 대해 알아봤다.

제 1756 호
2026년 3월 3일 화요일우리학교의 이란 유학생을 만나 현재 이란 국내 시위의 참상과 

한국에 남아있는 심정을 들어봤다.

지난 25일 평화의 전당과 선승관에서 2025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따스한 햇살과 붉은 학위복이 어우러져 교정 곳곳을 물들였다. 

졸업생들은 준비된 포토존 뿐만 아니라 애정하는 장소를 찾으며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고, 졸업을 축하하는 후배들의 현수막도 가득했다. 

손에 든 꽃다발은 들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김진상 총장은 “대학 졸업이라는 끝과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이 맞물리는 영광스러운 시

간”이라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이어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미소로 배웅했다. 떠나는 사람

이 남긴 수년간의 발자국은 이곳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명한 꽃길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졸업자 수는 학부 3,556명, 석사 483명, 박사 154

명,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17명이다. � (사진=유진우 기자)

지난 27일 서울캠 평화의 전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이 열렸다. 교시탑에서 시작된 단과대학별 퍼레이드는 레드카펫을 따라 이어지며 새로

운 출발을 알렸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 표정으로 행진하던 신입생들은 경희의 이름 아래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진상 총장은 “대학은 삶의 경

계를 넓히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공감과 통찰, 회복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했다. 가족들은 크라운관에서 실황 중계를 지켜보며 박

수로 신입생들을 응원했다. 올해 입학식은 2013년부터 이어진 퍼레이드 전통 속에서 또 하나의 학번을 맞이했다.� (사진=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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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부 학과의 다전공 이수 기준 학

점이 변경된다. 

이는 다전공 의무이수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것이다.

▲수학과 ▲생물학과 ▲기계공

학부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및환경공

학과 ▲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

과 ▲생체의공학과 ▲인공지능반

도체융합전공은 기존 기준 학점 

54학점에서 변경 후 51학점으로 

축소된다.

▲물리학과 ▲화학과 ▲지리학

과 ▲정보디스플레이학·미래정보

디스플레이학과(소속학부생 외)

는 기존 54학점에서 변경 후 50학

점으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와 인공지능학과는 기존 60학점에

서 변경 후 51학점으로, 화학공학

과는 기존 53학점에서 변경 후 51

학점으로 이수 기준 학점이 축소

된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교육과

정 편성지침을 통해 졸업학점별 

다전공 과정의 권고 이수학점이 

안내되고 있으나 학과별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전공 확대 정책을 시행함

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학점이 지침 내 권고학

점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는 학과

들을 조정 안내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과들이 협조하

며 다전공 이수학점의 하향 조정

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다전공 이수 기준학

점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

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박상근

(서비스공학) 교수는 “다전공이라

는 것은 부전공이 아닌 전공을 두 

개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봐

야 할 것”이라며 “원래도 본전공생

에 비해 이수 학점이 적었는데 거

기서 더 줄어드는 것이기에 학업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다전공 이수 기준

2~9학점 하향

학업 부담 완화 목적

우려 목소리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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